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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북 시민·예술인 12만 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”

 - 22일(목) 전주향교, 전북 대표 시민사회·문화예술인 11만5천여 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

 - 전북 상인회, 협동조합, 예술인 단체,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 주축

 - 안호영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, “후보 지지를 넘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  

 되는 시대를 향한 선언 ” 

□ 전북특자도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사 11만 5천여명이 5월 

22일(목) 오전 10시 30분,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향교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

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.  

□ 이번 지지선언은 전북 지역상인회, 협동조합, 예술인 단체, 자원봉사 조직 등 

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, 지역사회의 폭넓은 민심이 

결집된 상징적 행사로 평가된다.  

□ 특히 조선시대 교육과 정신문화의 중심이자 공정과 정의의 상징 공간인 전주

향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, “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:를 향한 전북의 시대

정신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 

□ 이날 선언에는 ▲이석동(한옥마을 상인회장) ▲김홍철(한국상권연합회 전북연

합 전주시지회장) ▲김영구(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 중앙회장) ▲이수남(한

국노현 자원봉사회 전북연합 회장) ▲오춘자(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

장) ▲한숙(서학예술마을 협의회 촌장) ▲이재덕(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회장) 

등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지를 표명했다.

□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 수석부단장 안호영 의원은 “오늘 전

북의 정신과 혼을 지켜오신 시민사회와 예술계 12만 여 분의 지지 선언은, 

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큰 용기를 안겨주는 역사적인 장면이다”고 감격해

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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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아울러“이번 선언은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를 넘어, 국민이 나라의 주인

이 되는 진정한 태평성대, 권력이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선언”

인만큼 “전북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서 더 크게 울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

겠다”고 밝혔다. 

 

□ 이번 선언은 5월 14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문화예술계 지지 선언에 이

은 전국 릴레이 지지 행사의 일환으로, 광주, 대구, 부산에 이어 전주까지 이

어지는 전국적 민심 결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. 

※ 별첨 : 행사사진


